
치약, LG- 애경 선두다툼 점입가경!
<2080> 시장점유율 16.0%까지 … 국민치약 <페리오> 아성 무너지나?

1990년대 치약 대표 브랜드인 LG생활건강의 <페리오>가 1998년 라이벌 애경산업이 <2080> 치약을 내놓으면서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2080>은 귀에 쏙 들어오는 숫자 이름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라는 슬로건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출시 1년만에 치약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페리오>와 선두를 다투기에 이르렀다.

한국경제신문과 CMS가 공동으로 전국 200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80>은 2003년 1월 치약시

장 점유율을 16.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리오>의 점유율은 13.5%에 머물렀다. 최근 3개월 동

안 <2080>이 줄곧 상승세였던데 비하면 <페리오>의 형세는 가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시장조사기관 자료에서는 2개의 브랜드가 13%대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으나 <2080>이 최근 몇

개월간 선전하고 있는 추세는 확연해지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치약시장 점유율에서 LG(46.5%)가 2위 애경(23.3%)을 2배 가까이 격차를 벌려놓고 있다.

애경산업은 2003년 2월 획기적인 리뉴얼 제품을 내놓고 건강 캠페인을 펼쳐 2003년 평균 점유율을 마의 선이라

는 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시 선보일 제품은 욕실 인테리어 소품 역할을 겸할 수 있는 미적·인체공

학적 패키지이다.

페리오도 2003년 획기적인 반격을 노리고 있다. 치약하면 <페리오>라고 할 정도로 높은 인지도를 최대한 살리

되 진부한 이미지를 벗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죽염>, <클링스> 등 믿음직한 우군이 많은 것도 <페리오>의 강

점이다.

이에 따라 애경산업이 <2080> 하나로 LG에 도전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애경은

2002년 후속 상품으로 <비타덴트>를 내놓았지만 점유율이 3%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치약시장은 1600억원대로 LG, 애경, 태평양, CJ가 빅4로 꼽히고 10여사가 후미그룹을 형성하며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마지막까지 꼭꼭 짜서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점유율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50년 전 미국에서 물 건너 온 <콜게이트> 치약은 부의 상징이었으나, 1954년 등장한 국산 <럭키치약>으로 치

약은 급속히 대중화돼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럭키는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3년만에 <콜게이트>를

누르고 치약시장을 석권했다.

<럭키치약>으로 시대를 풍미한 LG생활건강은 국민 치약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으며 50년 가까이 치약의 명가

로 군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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